
도코보 - 해외 생산하여도 일본 품질 수준 지켜 

일본의 도코보는 1996년 3월 말에 나고야(名古屋) 공장 4만 8천추의 방적 

시설을 완전히 폐쇄한 후로, 일본 내에는 생산 기반을 갖고 있지 않은 방적 

기업으로서 보기드문 존재가 되었다. 그러나 고유의 상품을 만들어 내는 자

세에서는, 결코 일본 내에 생산 기반을 갖고 있는 다른 방적 기업에 조금도 

뒤짐이 없다. 

그러한 하나의 보기로, 도코보는 1988년부터 인도의 다각 경영 기업 집단 

“람코” 그룹과 제휴하여 인도 면사 “마하바라(MaHaBar, 연사는 마하클)”를 

수입하기 시작하였다. 수입에 앞서서 기술자를 현지에 파견하여 철저한 품질 

관리를 실시하고, 인도 면사의 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인도 면사의 공통

적인 결점인 협잡물 제거 장치를 도입하여 B급 면사의 발생률을 줄이면서, 

고객의 요구 사항도 받아들여 품질을 완전히 보증함으로써 수요자의 신뢰감

을 얻었다. 

한편, 해외 생산을 주축으로 하는 데 따른 이점으로는 세계 첨단 기술 등

의 최신 정보를 재빨리 입수하여 분석하는 능력이 뛰어나다는 점이다. 일본 

내에서 “컴팩트”사에 누구보다도 앞서 주목해 온 데가 “이토추”와 “도코보”

였는데, 그 당시 유럽의 컴팩트 정방기 메이커들은 일본의 섬유 산업이 해마

다 축소되고 있을 때였으므로 일본보다도 인도나 중국에 적극적으로 판매하

고 있었다. 그리하여 다른 방적 기업보다도 앞서서 컴팩트 정방기에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잡을 수 있었다. 

도코보가 가령 단순히 “해외의 것”을 무조건 선호하는 기업이었다면 컴팩



트 정방기를 거들떠보지 않았을 가능성도 있었다. 일본 내에 공장이 있는 큰 

방적 기업들은 대부분이 해외에도 방적 설비를 갖고 있지만, 일본에서 부가 

가치 소재를 개발하면 일정 기간 일본에서 생산한 다음 해외로 생산을 이전

하기 때문에 일본 내 공장을 주(主)라고 하면, 해외 공장은 종(從)이 되는 사

고 방식을 갖고 있었다. 그러나 도코보는 해외 공장이 바로 주가 되므로 일

본 내 방적과는 남다른 전략을 만들게 된다. 

인도의 람코 그룹은 컴팩트 정방기를 2001년에 도입하고 현재 이 정방기

에서 인도면으로 뽑은 “알티마”와 이집트 초장면으로 “e 알티마”를 생산하고 

있다. 2004년에는 새로 컴팩트사의 정방 교연 타입 “알티마 Duo”도 개발하였

다. 항간에는 컴팩트사의 정방 교연사가 보통 정방 교연사와 별반 다르지 않

다는 소문이 많이 돌았으나, 도코보에서 감히 컴팩트사의 정방 교연사를 개

발한 것은 도코보가 컴팩트사의 특성을 다각도로 구명하려는 의식이 있었기 

때문이다. 

물론 일본 방적 공장도 해외로 원사를 발주하는 방식으로 많이 활용하기

도 하고, 그 동안 가동하고 있던 설비를 해외로 옮겨 기술 지도 하면서 계속 

원사를 생산하여 판매하는 사례도 많다. 면과 울이나 수모와의 혼방사를 개

발하기도 하고 실의 외형을 변화시킨 형상 변화사 등을 매년 새로 개발하여 

상품화하고 있다. 3년 전부터 정련에서 염색까지 모두 천연 물질 만을 사용

하고 있는 인도의 천연 염색 소재 연구도 개시하였다. 소재는 “마하바라”나 

“알티마”를 사용한다. 천연 염색이기 때문에 취급이 어려워, 학자나 교토의 

염색 전문가들의 협력도 받으면서 변색 수정 방법이나 기술의 검증을 받아

왔다. 2004년부터는 개발품을 업계에 제안하기 시작하였으며, 겨우 2006년 춘

하절용 상품으로 판매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게 되었다. 



이와 같이 고유 상품을 개발하는 데 전념하고 있는 도코보에 대한 평가는 

“미래의 방적 모델 케이스”라고 할만큼 높다. 2004년말에는 상하이 사무소를 

개설하였고 해외 시장에서의 도코보의 사업 추진이 주목을 받고 있다.  


